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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부회장에 E1 구자용 사장
법정관리 종결로 새 경영진 구축 … 사장은 동국무역 전 이대훈 사장

국제상사는 8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새 주인인 E1의 구자용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새로운 경영진을 구축하고 경영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1은 1월31일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제상사 법정관리 종결 허가를 얻어 구자용 부회장 선임

과 더불어 이대훈 전 동국무역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해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토록 했다.

E1은 “국제상사 인수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구자용 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은 것은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구자용 부회장은 앞으로 국제상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이대훈 사장은 경영 전반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1은 등재 이사와 감사 선임도 끝냈으며, 새 경영진은 2월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국제상사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E1은 “2006년 말 이랜드의 즉시항고에 대한 부산고법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단됐던 국제상사 인수작

업이 본격 진행돼 정리채무 변제, 신주 유상증자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서 “당초 2007년 3월을 법정관리 

종결 목표시한으로 잡았으나 관련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됨에 따라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1은 이랜드가 제기한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해 “정리법원이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허가한 것은 이랜드의 특

별항고가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법원에서도 현명한 판

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구 주주의 유상감자 청약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약 마감일은 2월6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E1은 액화석유가스(LPG) 분배기지로 사용하던 인천 중구 항동 부지에 다목적 부두시설과 컨테이너 

야적장, 하역시설 등을 갖춘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20피트 기준 23만-30만개의 <인천컨테이너터미널>를 건설

하기로 하고 2월1일 기공식을 개최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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